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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 도 자 료 

광명시, 코로나19 해외 유입 원천 차단...해외입국자 

관리·지원 강화

  광명시가 코로나19 해외유입 차단을 위해 해외입국자 이송과 자가 격리 
관리를 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

  해외 입국 광명시민들은 인천공항에서 자차로 귀가하거나, 자차 이용이 
어려운 경우 경기도에서 제공한 수송버스로 KTX광명역에 온 후, 시에서 제
공한 대형택시를 이용해 귀가 하고 있다. 

  유럽 입국자는 3일 이내 검사를 받아야하고, 유럽 외 입국자는 자가격리
기간 14일 내 증상이 있을 경우, 격리해제 전 검사를 받는다.

  3월 22일부터 4월 2일까지 해외에서 입국한 광명시민은 135명이다. 

  시는 거주지 자가 격리를 할 수 없는 대상자에게 캠핑카를 지원하고 있
다. 또한 해외입국자의 완벽한 자가격리와 가족의 2차 감염을 차단하고자 
관내 호텔을 임시 생활시설로 활용한다.

  광명시는 광명라까사 호텔, 광명제이에스부티크 호텔 등 2개 호텔과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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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자가격리자 가족이 임시거주지로 사용할 경우 숙박비를 최대 70%까지 
할인해 주기로 했다.

  한편 시는 해외 입국자 135명 중 유럽에서 입국한 74명의 검사 결과 1명
이 양성판정을 받았고 73명은 음성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으며 유럽 외 나라
에서 입국한 61명에 대해서는 증상유무를 모니터링하며 검사를 진행할 계획
이다.


